
근대와 경험의 상실  
 

이문회우 벤야민  



경험의 빈곤     

• "1914년에서 1918년에 세계사의 엄청난 

경험을 만들었던 세대에게서 경험의 주가

는 곤두박질쳤다.” (경험과 빈곤) 

• “이러한 경험의 빈곤은 개인적인 경험의 

빈곤만이 아니라 인류경험 

Menschheitserfahrung의 빈곤이다.” 

 

 



경험 Erfahrung  

• “생명체들은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

(aisthesis)으로부터 기억 (mneme)이 생겨나지 않는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사람

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심상이나 기억에 의존해 살아가지만, 경험 (empeiria)은 별로 

없다.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학문적인 인식(episteme)과 기술

(techne)은 경험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경험은 기술을 만들어내지

만, 무경험은 우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

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생긴다.”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1권 1장-2장 980 b)  
 



경험 (Erfahrung)  

• 반복과 축적으로부터 생겨나는 실천적 앎/
능력 

• 개별 감각들의 축적과 기억으로부터 얻어
짐 

• 연습 Übung 을 통해 획득  

• 축적된 과거  현재의 행동 정향 



역사적 조건들  

1. 전쟁과 경험   

2. 정보와 자극의 증가  

3. 도시적 삶   

4. 노동방식의 변화  

  



전쟁과 경험  



전쟁과 경험의 상실  

• “그 당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말없이 돌아오는 모습을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전달 가능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온 그들을? 10년 뒤 전쟁소설들의 

홍수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입에서 귀로 흘러가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왜냐하면 전략적 경험이 진지 전쟁에 의해, 경제적 

경험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리고 육체적 경험이 배고픔에 의해, 

윤리적 경험이 권력자들에 의해 이처럼 철저하게 허위였음이 

입증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경험과 빈곤, 국역본 172)  

 



미래주의 Marinetti (1876-1944)  



미래주의 선언문 (1909) 

• 우리는 새로운 아름다움, 속도의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이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고 

확언한다. 폭발하듯 숨을 내쉬는 뱀 같은 

파이프로 차체를 장식한 경주용 자동차 - 포탄 

위에라도 올라탄 듯 으르렁거리는 자동차는 

<사모트라케의 니케>보다 아름답다.  

 



• 우리는 전쟁 - 세상에서 유일한 위생학 –

을, 군국주의, 애국심, 아나키스트들의 

파괴행위,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이념, 그리고 여성에 대한 

경멸을 찬미할 것이다. 

 



• 우리는 노동, 쾌락, 폭동에 들떠있는 거대한 군중에 대해 노래할 것

이다. 우리는 현대의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채롭고 교향악처

럼 울려 퍼지는 혁명의 물결을 노래할 것이다. 밤이 되어 하얗게 전

율하며 작열하는 병기공장과 눈부신 전기-달에 의해 밝게 빛나는 조

선소를, 뱀처럼 피어오르는 연기를 탐욕스럽게 삼키는 기차역을, 곡

선을 그리며 길게 날아오르는 연기를 구름에 걸치고 있는 공장들을, 

태양 아래에서 칼처럼 번쩍이는 강물들을 거인 운동선수처럼 건너

뛰고 있는 교각들을, 수평선의 냄새를 맡는 모험심 강한 선박들을, 

배관으로 고삐를 채운 거대한 철마처럼 선로 위를 박차고 나아가는, 

넓은 가슴을 가진 기관차들을, 그리고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듯, 열광

하는 군중들이 찬동의 박수를 치는 듯한 프로펠러를 단 비행기의 미

끄러져가는 비행을 노래할 것이다.  

 



속도라는 새로운 도덕 종교 (1916) 

• “..속도는 남성적 적혈구를 여성적 적혈구로부터 구분한다. 속

도는 사랑, 이 느릿느릿한 심장의 속박을 무화시킨다. 인류의 

피의 서글픈 응고, 동맥경화증. 속도는 움직이게 한다. 속도는 

세계의 피-기관차-자동차-비행기-순환이 돌아가게 한다. 속도

만이, 독성이 있고, 회고적이며, 센티멘탈하고, 평화주의적이

고 중립적인 달빛을 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 인들이

여, 빨라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강해질 것이고, 낙관적이 되고, 

패배를 모르며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u1Yld7wGWEI


1차 대전 (1914-1918) 진지전  

 



가스전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d/dc/British_55th_Division_gas_casualties_10_April_1918.jpg


“충격 Shock”과 불안    

• “경악, 두려움, 불안은 부당하게도 거의 동의어적 표현으로 사용되고는 있지

만, 이들은 위험에 대한 관계에 따라 서로 구분될 수 있다. 불안 Angst은 그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대비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두려움 Furcht은 두려워하는 특

정한 대상을 요구한다. 반면 경악 Schreck은 위험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

은 상태에서 위험에 빠질 때의 상태를 말하며, 그렇기에 놀라움의 계기를 

강조한다. 나는 불안이 트라우마적 노이로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다. 불안에는 경악으로부터, 따라서 경악 노이로제 Schreckneurose 로부터 

보호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S. Freud, Jenseits des Lustprinzips 



• “개별적인 인상들에서 충격의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의식이 자극 방어를 

위해 더 쉴새없이 준비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를 

통해 의식이 그를 처리하는 데 더 성공하면 할수록 

그 개별 인상들은 그만큼 더 적게 경험 Erfahrung 

속으로 흘러 들어가며, 더 많이 체험 Erlebnis의 

개념을 채우게 된다.” (보들레르이 몇가지 모티브)  

 



대도시의 삶 



짐멜, 대도시와 정신적 삶 (1903) 

• 감정적이기보다는 지적 

• 둔감함 Blasiertheit' 

• 속내 감추기 Reserviertheit  

 



• “대도시 교통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개개인에게 일련의 충격과 충돌을 의미하게 

되었다. 위험한 교차로에 서 있는 사람의 몸 

속을 건전지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 

충격처럼 빠른 속도로 신경의 자극들이 

관통하고 지나간다.”(보들레르의 몇가지 

모티브)  



늘어난 정보와 자극  



19세기말 – 20세기 초 

- 만국박람회 진행 중 

- 1876년 미터가 국제 공인 척도로 사용 

- 1876년 그라햄 벨의 ‘전화기’ 

- 1878년 파리 만국박람회 

- 1878년 세계 우편연합 창설 

- 1879년 베르너 폰 지멘스의 전기기차 

- 1881년 세계최초의 전차 (베를린) 

- 1882년 : 에디슨 첫번째 발전소 (뉴욕) 

- 1883년 : 다이믈러 & 마이바흐 벤진 자동차 모터 특허 

- 1883년 : 시카고의 고층빌딩 Wolkenkratzer 

- 1885년 : 첫번째 벤진 모터장착한 자동차 등장 (벤츠, 3륜) 

- 1887년 : 레코드판 축음기  

- 1887년 : 벤진 모터 장착한 4륜 자동차  

- 1889년 : 파리 만국박람회때 에펠탑  

- 1889년 : 첫번째 자동차 박람회 (파리) 

- 1890년 : Dunlop이 첫번째 공기 타이어 발명 

- 1891년 : Berliner Illustrierte Zeitung 창간 

- 1893년 : 디젤 모터  

- 1893년 : 세계최초 사진전시회 (함부르크) 
- 1894년 : 뤼미에르 ‘Kinematographen"  
- 1894년 : 쿠베르탱의 올림픽 위원회 설립 
- 1895년 : 뢴트겐 X 선 발견 
- 1896년 : Daily Mail, 영국의 대중신문 창간 
- 1896년 : 아테네에서 첫번째 올림픽 
- 1897년 : 첫번째 무선 교신 (Adolf Slaby) 
- 1898년 : Ullstein이 Berliner Morgenpost 창간 
- 1899년 : Dreser가 아스피린 제조 
- 1900년 : 첫번째 Zepplin 여행 (독일), 첫번째 에스컬레이터

(파리 만국박람회) 
  첫번째 자동차 마차 등장 (베를린) 
  전기로 작동되는 장난감 기차 (독일) 
- 1901년 : Wilhelm Maybach가 “Mercedes"자동차 설계 
- 1903년 : 첫번째 모터 비행 (Wright 형제) 
- 1903년 : 첫번째 ‘테디 베어“ 라이프찌히 박람회 등장 
- 1904년 : 뤼미에르 ‘칼라 사진을 위한 Autochrom 판“ 개발 
- 1905년 :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 1905년 : 베를린 첫번째 공공버스 등장 
- 1905년 : 첫번째 전구 (오슬람) 
 
 



프리드리히 니체  
• „감수성은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해지고...괴리적인 인

상들도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해진다.: – 음식과 문학, 신문, 형식, 취향, 심지어는 

풍경 등의 세계주의. 이것들이 가장 빠르게 premissimo의 속도로 몰려들고 인

상들은 다른 인상들을 쓸어내 버린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안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받아들이며 ‚소화‘ 해내는 일에 대해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 소화력의 약

화라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온다. 누적되는 인상들에 대한 일종의 순응이 생겨

난다. 인간은 적극적으로 행동 agieren 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단지 외부로부터

의 자극에 가까스로 반응 reagiert할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일부는 동화, 

일부는 방어, 일부는 반항하며 다 써버린다. 자발성의 심각한 약화 – 역사가, 비

평가, 분석가, 해석자, 관찰자, 수집가, 독자 – 모두가 반응하는 재능을 가진 자

들이다. 모든 학문도!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 말하자면 단순한 표피적 관심일 

뿐이다.“ (니체,  1887년 가을에서 1888년 봄) 

 

 



Walther Rathenau, 1919년  

• „매일 적어도 한 번씩 세계 극장이 막을 올린다. 신문 구

독자는 거기서 살인, 폭력, 전쟁과 외교 갈등, 제후의 여

행, 경마, 발명과 발견들, 출정, 연애스캔들, 건축소식, 사

건/사고, 연극 소식, 스펙타클한 사업과 자연 현상들을 

구경한다. 단 하루 아침 커피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일생동안 경험했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진귀

한 일들을 알게 된다....이러한 „그림홍수“ 들의 속도와 맥

락없음은 가공할 만하다....사색, 기억, 되새김을 위한 시

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Max Nordau <Entartung>(1892) 
 

• „오늘날 가장 낙후한 농촌 거주자가 1세기 전의 작은 아니 중간 

정도 크기의 국가 수상보다 더 넓은 지리적 관점을, 더 많고도 

복잡한 지적 관심사를 갖는다. 지방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 그는 

지구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천 개의 사건들에 대해 

계속적이고 개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한다....하지만 이 모든 

활동들은 ... 신경 체계가 긴장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 정신적 

애씀이 인류를 고갈시켰고 이 고갈이 그 1세대에게서는 획득된 

것으로 등장하지만, 2세대에 가면 유전된 대중‐히스테리로 

등장한다...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범죄, 광기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야기 ERZÄHLUNG와 경험    



“이야기꾼.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작품에 대한 고찰” 
(1936)  

• “이야기하는 기술이 종언을 고하고 있다…뭔가 

제대로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마치 우리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던 어떤 능력, 

경험을 나눌 줄 아는 능력을 박탈당한 것 같은 

느낌이다.”   



이야기의 원천 

• “모든 이야기꾼이 풀어내는 이야기의 원천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

는 경험이다.”  

 

• “두 부류의 이야기꾼의 오래된 대표자를 떠올리고자 한다면 그 가운

데 하나는 한곳에 정착하여 땅을 경작하며 살아온 농부가, 다른 하

나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뱃사람이 체현해준다….많

이 여행하고 집으로 가지고 온 먼 곳에 대한 소식과,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과거에서 전래된 이야기가 수공업 제도 

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던 것이다.” (이야기꾼)  

 



• “이야기 Geschichte를 이야기하는 것은 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이 

기술은 그 이야기 Geschichte 가 더 이상 보존되지 

못하면 상실된다. 그 기술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더 이상 짜여지고, 실이 자아지지 않기에 

상실된다. 그를 듣는 자가 자신을 더 많이 잊을수록 

selbstvergessener, 그가 들었던 것은 더 깊이 그에게 

각인된다. 그런데, 노동의 리듬이 그를 장악한 곳에서, 

그는 그 이야기를 계속 더 이야기할 능력이 저절로 

몰락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꾼)  

 



이야기와 경험 
• “저 순결한 침투 keusche Gedrungenheit....가 이야기를 기억에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한다. 이야기꾼이 심리학적인 가공 Schattierung에 

대한 포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록, 그 이야기는 더 오래 동안 

듣는 사람의 기억 Gedächtnis 에 자리를 잡고, 더 완전하게 듣는 사

람 자신의 경험을 이루게 되고, 더 즐겨 그것을 가까운 혹은 먼 훗날

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동화과정 Assimilationsprozess은 지금은 점점 희귀해지는 

무긴장 Entspannung 의 상태를 필요로 한다. 잠이 육체적인 무 긴장

의 최정점이라면 권태 Langeweile 는 정신적인 무 긴장의 정점이다. 

권태는 경험의 알을 부화시키는 꿈의 새 Traumvogel 이다.”(이야기

꾼)  

 



• “이야기는 사건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고자의 삶 속으로 침투시키는데, 그것은 그 

사건을 듣는 청중에게 경험으로 함께 전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도자기에 도공의 손자국이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게 된다.” (보들레르의 

몇가지 모티브) 



정보 

• “정보는 즉각 검증될 수 있다는 요구를 

내세운다. 이때 제일의 요구는 그 정보가 그 

자체로 이해 가능한 것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옛날의 소식이 즐겨 기적에서 길러온 

데 반해 정보에게는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려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이다.” (이야기꾼)  



• “정보는 그것이 새로웠던 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소진된다. 정보는 그 순간에만 

살아있고 그 순간에 자신의 전체를 

내맡겨야 하며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그 순간에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야기꾼) 



신문 구독자의 조급함 

• 이것이 “신문 구독자들의 상황”이다. “매일 매일 새로운 

먹이를 요구하는 조급함, 이 갉아먹는 조급함처럼 독자들을 

신문에 묶어놓는 것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신문 편집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질문, 의견, 

항의들을 담은 지면을 개설한다. 사실들을 무차별적으로 

통합시켜놓는 것은 순식간에 동료로 고양되어버리는 

독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과 함께 간다.” 

(이야기꾼 II, 688)  



• “신문의 본질은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영역으로부터 제반 사건을 차단하는

데 있다.” 

 

• “예전의 관계를 정보가 대체하고 그 정보를 다시 센세

이션이 대체하는 과정 속에, 점차 위축되는 경험이 반

영되고 있다.” 

 
(보들레르의 몇가지 모티브에 대하여)    



노동방식과 경험의 상실   



• [기계노동에 필요한] 훈련 Dressur 은 연습 

Übung 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수공업에서 중

요했던 연습…의 기반아래 ‘모든 특정한 생산

부분은 경험 Erfarhung 속에서 그것에 맞는 

기술적 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그 생산분야

는 그 경험을 서서히 완성해간다.” (보들레르

의 몇가지 모티브)  



• “[기계노동]에서 비숙련공은 기계의 

훈련에 의해 가장 치명적으로 위엄이 

실추된 노동자이다. 그의 노동은 경험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봉 처리되어 있다. 

즉 그의 노동에서 연습은 그 권리를 

상실했다.”(보들레르의 몇가지 모티브) 



• “기계를 움직이는 노동자의 손동작은 앞선 동작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선 

동작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도박의 한탕이 

매번 그 이전의 한탕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계조작의 동작은 그 이전 동작과 차단된 

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의 작업은 

도박꾼의 작업과 짝을 이루게 된다.” (보들레르의 

몇가지 모티브) 



노동방식의 변화  

수공업적 노동 : 연습  

• 연습을 통해 그에 맞는 기
술적 형태를 발견 

• 생산과정을 통해 경험이 
완성된다.  

공장제 수공업: 기계/분업 

• “그의 노동은 경험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밀봉 처리
되어 있다. 그의 노동에서 
연습은 그 권리를 상실했
다”  

• “기계를 움직이는 노동자
의 손동작은 이전의 손동
작의 반복일 뿐 앞선 손동
작과 관계가 없다.” 



긍정적 야만성과 새로운 시작 



•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빈곤은 사적인 경험만

이 아니라 인류의 경험 전체가 빈곤해졌음을 뜻한다. 그리고 일종의 

새로운 야만성 Barbarentum 을 뜻한다. 야만성? 실제로 그렇다. 우

리는 새로운 긍정적인 개념의 야만성을 도입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

기로 한다…경험의 빈곤이 야만인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경험의 빈

곤은 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데로 이끈다. 새롭게 시작하기, 

적은 것으로 견디어 내기, 작은 것으로부터 구성하고 좌도 우도 보

지 않기이다.“ (경험과 빈곤) 



건설자 Konstrukteur  
• “건설자 중 하나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단 하나의 확실성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자 했고, 거기에서 

출발했다.  아인슈타인은 광대한 물리학의 세계 전체에 관심을 잃고, 

오로지 뉴튼의 등식들과 천문학의 경험들 사이의 어떤 작은 불일치 

하나만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똑같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염두에 둔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입체파 

화가들처럼 수학자들에게 기대어 세계를 입체기하학적 형태들을 

가치고 구축하거나, 파울 클레처럼 엔지니어들에게 기댔다.“(경험과 

빈곤)  



• “경험의 빈곤. 이것을 우리는 마치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동경한다는 것처럼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사람들은 경험들에서 풀려나고 

싶어하며, 그들이 그들의 빈곤을, 외적 빈곤과 

결국 내적 빈곤까지도, 순수하고 분명하게 

통용시킬 수 있는 환경, 그리하여 뭔가 훌륭한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될 그런 환경을 동경한다.” 

(경험과 빈곤) 


